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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각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환경에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인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간호대학생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총 187부의 자료를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학년과 학과 지원동기,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의 영향
유무 및 진로적응성을 예측변수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F=10.82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전공만족도 총 변화량의 33.1%를 설명하고 있다. 학년, 
학과지원동기, 직장 내 괴롭힘 지각과 전공만족도를 예측변수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선형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242,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자기주도성 총 변화량의 
28.9%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한 지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과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직장 내 괴롭힘, 간호사,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by the perception hospital nurse’s workplace bullying. A survey 
was held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February 1 to April 15, 
2020. 187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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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As a result, the factors of affecting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daptability were followed by grade, motivation of the major, workplace 
bullying, major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presence of bullying perceptual effects. The multiple 
regression explanatory power was 33.1percent of the total changes in major satisfaction. and the 
multiple regression explanatory power was 28.9percent of the total changes in career adap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counseling and developing and activation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awareness of bullying culture in the workplace.

Keywords : Workplace bullying, Nurses, Major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University student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대가 바뀔수록 그때의 사회 현상과 맞물려 
좀 더 필요해지는 직업이 있고, 도태되어지는 직
업이 있다. 대학은 학문의 가치와 깊이를 통해 
자신을 투영하고, 좀 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학습 현장이다. 대학생은 이러한 배움을 통
해 자신의 역량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
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업탐색과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
한 많은 노력들은 추후 자신의 직업과 삶을 능동
적이며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1].
  우리나라 청년취업률은 OECD회원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7년 청년취업률은 42.1%에 
불가하며, 2018년 실업률은 23%로 청년 4명중 
한명이 실업상태이다[2]. 이러한 취업에 대한 불
안정성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1]. 또한 자신의 적성과 전
공에 맞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직업 탐색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는 취업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
킬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처럼 전 
세계를 강타한 집단감염은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
난을 이끌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간호사의 업
무 및 역할 비중은 더욱 높인다[3]. 입학과 동시
에 진로가 결정되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80% 이상 병원으로의 안정적인 취업과 연결되어 
전공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타 전공 학생들
과 달리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과 준비하는 시
간은 부족하다[4]. 이는 날로 치열해지는 취업경
쟁률을 뚫고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적응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사의 이직률과 관련요인에 대해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3교대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과, 

병동 내 리더의 리더십, 그리고 동료 간의 동료
애를 포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5-7]. 최근
에는 병원 내 간호사의 독특한 직장 문화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8-9]. 병원간
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사의 자살 등을 다
룬 대중매체를 통해 종종 대중에게 노출된다[10].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행
동으로 위협적인 모욕을 줌으로써, 겁을 먹게 하
고 자책하게 하는 행동이라 정의했으며[11].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bullying’이란 용어
를 주로 사용한다[12-13].  국내 병원 간호사들
만의 직장 내 괴롭힘은 ‘태움’, 또는 ‘태우기’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활활 재가 될 때까지 타오른
다’의 뜻으로, 선배간호사가 가하는 신체적, 심리
적 학대이며, 사회적 고립과 개인비하 또는 감당
할 수 없는 업무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14]. 대학
을 막 졸업한 신규간호사가 현장에서 업무에 익
숙해지는 과정에서 유발 될 수 있는 ‘태움’은 간
호현장에 이미 만연해 있다[15]. 병원간호사의 독
특한 문화로 자리매김할 정도의 부정적인 이미지
는 미래 간호사 직업을 꿈꾸는 간호대학 학생들
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모
두가 동의하는 좋은 직장, 꿈의 직장, 남들이 모
두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데, 직장문화까지 고된 직장이라면 어느 누가 선
호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경우, 
독특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
는 경우가 있고, 단지 타인의 일일뿐 자신의 문
제와 연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개인의 내적 
측면과 외부 환경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며 환경에 대한 탐색과 의
사결정을 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한다[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로적응성은 주도적으로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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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직업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
는 준비성이며, 끊임없는 변화에 맞춰 새로운 환
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의미한
다[17].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 진로 탐
색은 미래의 직장에 적응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현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서 진
로탐색을 위한 인식 및 지각 개선교육과 전공만
족도와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매스컴이나 학과 선배를 통해 
혹은 실습 중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병원간호사
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각각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를 높이고,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한 인
식 및 지각 개선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직장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1.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을 
파악한다.

  1.2.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따른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전공만족
도 및 진로적응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1.2.3.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
호대학생의 지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
응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1.2.4.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
호대학생의 지각이 전공만족도 및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 정도를 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은 2020년 2월 1부터 4월 15
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자
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
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후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에는 언제든 철회 가능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철저한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 내
용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고지하였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대비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답
변 및 부적절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하
고 187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6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
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 수 
166명으로 산정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187명은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변수인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각이며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정·보완된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교육
학 교수 1인 총 3인의 전문가로부터 내용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2.3.1. 간호대학생의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각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척도는 한
홍무 외[18]가 개발한 도구로 연구 목적에 적합
하도록 수정보〮완하고 내용타당도를 위해 간호학 
교수 2인과 교육학 교수 1인에게 검증받았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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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병
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각이 높음
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8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척도는 이동재[19]가 구성하고 사
용한 것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0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23이었다.

  2.3.3.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 측정을 위해 Savickas와 Porfeli[20]
이 개발하였고, 정지은[2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
는 .92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3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Ÿ 간호대학생의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의 정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Ÿ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간호사
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
적응성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
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
였다.

Ÿ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전공만족
도 및 진로적응성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Ÿ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
(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해당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설
명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
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3. 결 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87명의 간호대학생 평균 연령은 21.6세이며, 성
별은 남학생이 49명(26.2%), 여학생이 138명
(73.8%)이었다. 2학년 94명(50.3%), 3학년 74명
(39.6%), 4학년이 19명(10.2%)이었고, 학과지원 
동기는 스스로 지원146명(78.1%), 타인의 권유39
명(20.9%), 대중매체와 간호사의 권유가 각각 1
명(0.5%)이었다.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각할 만한  직·간접 경험의 유무는 있다가 168
명(89.8%), 없다는 19명(10.2%)이었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유무에 
있다는 108명(57.8%), 없다는 79명(42.2%)이 답
하였다.

3.2.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각,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
  간호대학생의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각, 간호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
적응성은 Table 2와 같다.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은 최대 64
점, 최소 16점, 평균 39.98±10.83점이었으며 각 
문항 별 4점 만점으로 2.49±068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최대 90점, 최
소 36점, 그리고 평균 73.11±10.04점이었으며 
각 문항 별 5점 만점으로 2.06±0.58점으로 나타
났다.
  간호대학 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최대 120점, 최
소 46점이었으며 평균 99.89±12.26점으로 나타
났고, 각 문항 별 5점 만점으로 4.16±0.51점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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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87) 

Categories n(%)

Gender
(Average age : 20.65)

Male 49(26.2)
Female 138(73.8)

School year

2 School year 94(50.3)

3 School year 74(39.6)

4 School year 19(10.2)

Motivation to apply major

Voluntarily 146(78.1)

Recommended by others 39(20.9)
Media 1(0.5)

Recommended by other nurse 1(0.5)

Experience of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Yes 168(89.8)

No 19(10.2)

Influence of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Yes 108(57.8)

No 79(42.2)

Table 2. The degree of the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major satisfaction and the career 
adaptability                                                                 (N=187) 

Variables Mini/Max
Total Items

M±SD
Item

M±SD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16/64 39.98±10.83 2.49±0.68

Major satisfaction 36/90 73.11±10.04 4.06±0.58

Career adaptability 46/120 99.89±12.26 4.16±0.51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간호사
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은 여성(2.59±0.65)이 남성(2.59± 
0.65)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 
-3.02, p=.003),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은 여
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간호대학 학생들 중 4학년(2.73± 
0.47, 4.39±0.31)이 2,3학년에 비해 병원간호사
의 직장 내 괴롭힘(F=3.48, p=.033)과 진로적응
성(F=6.89, p<.001)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전공만
족도의 경우 2학년(4.21±0.48)이 3,4학년보다 높
고(F=8.16, p<.001)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
다. 또한 간호대학생중 스스로 학과를 지원한 경
우 전공만족도(4.11±0.53)와 진로적응성(4.21± 
0.47)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F= 
4.78, p=.003, F=3.69, p=.013), 학과지원동기에 
따라서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각할만한 직·간접 경험이 있는 경우
(2.55±0.65)에 괴롭힘에 대한 지각이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3.32, p<.001), 전공만
족도와 진로적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
고 답한 경우는 영향이 없다라고 답하는 경우보
다 괴롭힘 지각이 높았으며(2.62±0.65)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t=3.32, p<.001), 그에 반해 영향
이 없다라고 답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4.18±0.5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6, 
p=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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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major satisfaction and the career 
adapt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Students in University Scheffe test (N=187)

Variables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Major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MD±SD t/F(p) MD±SD t/F(p) MD±SD t/F(p)

Gender
Male 2.25±0.69 -3.02

(.003)

4.16±0.59 1.48
(.142)

4.21±0.49 0.77
(.444)Female 2.59±0.65 4.03±0.54 4.14±0.52

School year
2 School year 2.59±0.71ab

3.48
(.033)

4.21±0.49b
8.16

(<.001)

4.24±0.49ab
6.89

(.001)
3 School year 2.35±0.65a 3.88±0.59a 4.00±0.53a
4 School year 2.73±0.47b 3.99±0.52ab 4.39±0.31b

Motivation to 
apply major

Voluntarily 2.50±0.68

.41
(.746)

4.11±0.53

4.78
(.003)

4,21±0.47

3.69
(.013)

Recommended 
by others

2.51±0.67 3.93±0.59 4.02±0.62

Media 2.44±0.91 2.39±0.56 2.92±0.32
Recommended 
by other nurse

1.75±1.05 3.50±0.60 3.92±0.33

Experience of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Yes 2.55±0.65
3.32

(.001)

4.07±0.54
0.59

(.556)

4.17±0.50
0.83

(.410)
No 2.02±0.71 3.99±0.72 4.07±0.57

Influence of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Yes 2.62±0.65
2.90

(.004)

3.97±0.55
-2.56
(.011)

4.16±0.50
-.14
(.886)No 2.33±0.69 4.18±0.55 4.17±0.53

 **p<0.01

Table 4. Correlation on Matrix of Variables                                           (N=187) 

Variables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Major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r(p)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1

Major satisfaction
-.035
(.636)

1

Career adaptability
.164

(.026)
.468

(<.001)
1

**p<0.01

3.4. 간호대학생의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

힘 지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
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 간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과 간호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의 상관관계
에서 괴롭힘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r=.164, 
p=.026)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r=.468, p<.001)
이 높아지는 강항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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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N=187)

 Variables
B SE β t p R2

Adjusted
R2

F(p)

1.647 .539 3.507 .003

.331 .300
10.821
(<.001)

School year
3 School year -.235 .080 -.205 -2.945 .004
4 School year -.313 .120 -.170 -2.615 .010

Motivation 
to apply 
major

voluntarily .919 .481 .678 1.910 .058
recommended 

by others
.904 .482 .655 1.877 .062

media .170 .675 .022 .251 .802

Experience of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YES -.186 .072 -.165 -2.574 .011

Career adaptability .466 .072 .426 6.453 .000

**p<0.01

3.5.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
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간호대학생의 일
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학과
지원동기’,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의 
영향유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진로적응
성’을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학년은 2
학년을, 학과지원동기는 간호사의 권유, 괴롭힘 
지각 경험 영향 유무는 무를 준거변수로 가변수
(더미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
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
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2로 나
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
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
과 모든 측정치가 .000~.170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
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831~.964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
창인자는 1.068~1.204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
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33.1%(R2=.331, Adj R2= 

.300)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F=10.821, p<.001).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적응성
(β=.426),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경
험 영향유무(β=-.165), 4학년(β=-.170), 3학년
(β=-.2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6.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
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간호대학생의 일
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학과
지원동기를 선정하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과 전공만족도
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학년은 2학
년을 학과지원동기는 대중매체를 준거변수로 가
변수(더미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
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
분석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852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189로 



8   김혜경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1052 -

Table 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ada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n=187)

   Variables 
B SE β t p R2

Adjusted
R2 

F(p)

1.709 .500 3.418 .001

.289 .261
10.242
(<.000)

School year
3 School year -.042 .077 -.040 -.548 .584

4 School year .235 .113 .140 2.087 .038

Motivation 
to apply 

major

voluntarily .539 .455 .435 1.184 .238
recommended by 

others
.427 .456 .338 .936 .350

media .592 .631 .085 .939 .349

Perception of workplace bullying .119 .049 .157 2.404 .017

Major satisfaction .402 .063 .439 6.399 .000

**p<0.01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
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
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948로 모두 0.1 이
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55로 모두 10미만이
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28.9%(R2=.289, Adj R2= 
.261)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0.242, p<.000). 간
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전공만족도(β=.439),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β=.157), 4
학년(β=.140)이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
각한 간호 대학생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한 지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이 지각한 병원간호
사의 직장 내 괴롭힘 정도는 4점 만점에 2.49점이
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이 
높고,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 지
각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많
았고, 그로인한 영향도 있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
다.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22-23]. 따라서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충청북
도 내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미숙 외[22]의 연
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4점 만점에 1.46점이
었고, 다양한 직군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는 1.68점으로[24]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혜영
[23]의 연구에서도 평균 1.5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신규간호사가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수가 적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은 
것으로 추측[23]될 수도 있지만, 선행연구 대부분
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부서의 지원시스템을 통
해 미리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거나
[23], 혹은 간호리더의 감성리더십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8]. 또한 동료로 부
터의 지지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25].  하지만 간호대학 
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실습교육을 받
는 중에 겪게 되는 상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간호사
보다 과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남학
생보다 공감능력이 높은 여학생이[25]높았고,  곧 
취업을 해야 하는 4학년의 경우 실습경험이 많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확대된 감정의 결과
라고 판단된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4.06점이며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전공만족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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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학과선택을 자발적 동기에 의해 한 경우, 직
장 내 괴롭힘 지각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답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이동엽[26]의 연구에
서도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고, 본인의 적성에 의해 학과를 선택한 경우 대
학생활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 
교육과정의 특성 상 저학년은 이론강의과 교내실
습위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고학년 때 병원 실
습을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신의 미래
를 상상하는 것이 아닌 졸업 후 자신이 근무해야하
는 직장 환경을 간접경험하게 되면서 고학년의 전
공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타인의 상황일 뿐 자신
은 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의 표현일 수도 
있다. 
  진로적응성 정도는 5점 만점에 4.16점이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있을 때 진로적응성이 
높았다.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진로적응성이 높
았고, 학과선택을 자발적 동기에 의해 한 경우에 
진로적응성이 높았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진로적
응성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전공만족도,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4학년 순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29.9%였다. 진로적응성은 자신
의 미래 직업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업무와 예측 
불가능한 변화까지 대처하는 준비능력이며[27], 직
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역할 변화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개
념이라 하였다[21].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은 자신의 미래에 예측 가능한 상황
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능력을 높였을 것으로 추측
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각과 진로적
응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양의 상관관계로 이
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적
응성이 높아지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진로적응성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
쳐 형성되는 것이므로[28]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
의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은 강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
의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진로
적응성,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의 직,간접적 
경험으로 인한 영향 유무, 4학년, 3학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3.1%였다. 이는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박희정[29]의 연구와 일부 일
치한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더라
도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연구결과[30]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취업가능성
이 높은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진로
에 대한 준비 행동에 소홀해진다는 연구결과[4]와
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병원간호사 직종만의 독
특한 직장문화 대처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잘못된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각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
응성의 상관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
각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지고,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는 진로적응성과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의 직,간접적 경험으로 인한 영향 유무, 고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는 전공만족도,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고학년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
도와 진로적응성에 주요 영향요인이 병원간호사
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간
호대학 학생들의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개선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개선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 상담 
및 교과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적
응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적
응성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간호대학생
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며, 전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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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지각 외에 다른 변수들
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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